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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25년 3분기까지 K-뷰티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이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3분기 누적 수출액은 8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으며, 3분기 단일 분기 수출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수출 국가가 205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 품목의 고른 성장세와 함께 K-뷰티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국가 기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본문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5년 3분기까지 K-뷰티의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이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3분기 누적 수출액은 8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으며, 3분기 단일 분기 수출액은 3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9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기록이며, 2024년 1분기 이후 매번 동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추세다.

이러한 성장은 전 품목의 고른 성장세에 힘입은 결과다. 스킨, 로션 등 기초 화장품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크림, 색조 화장품, 세안제, 향수 등 다양한 품목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며 K-뷰티의 글로벌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수출 국가 또한 205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폭넓은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K-뷰티의 성공 요인은 단순히 유행을 타는 트렌드를 넘어, 기술력, 브랜드 스토리, ESG 경영, 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효능 중심의 브랜드가 성장 견인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중국 시장 의존도를 벗어나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 결과, 더욱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내 화장품 생산 실적 또한 20.9% 증가한 17조 5천426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K-뷰티가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앞으로도 K-뷰티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올해도 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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